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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산업(섹터) 분석 

1-1. 산업 정의와 시장 구조: 6개 범주의 결제 생태계 

국내 결제·페이먼트 산업은 크게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전업 카드사로 신한·삼

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카드 겸영 은행으로 농협·iM뱅

크·SC제일·전북·광주·제주·수협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범주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로 나이

스정보통신·KIS정보통신·KOCES와 BC카드 자회사인 스마트로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범주

는 PG(전자결제대행) 사업자로 KG이니시스·NHN KCP·토스페이먼츠·NHN페이코 등이 자리잡고 있습

니다. 다섯 번째 범주는 간편결제·빅테크 영역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삼성페이·애플페이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범주는 국제카드 네트워크로 Visa, Mastercard, UnionPay, 

JCB, Discover/Diners 등이 글로벌 결제 표준을 주도합니다. 

여신금융협회와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발급된 신용카드는 약 1억 2,980만 장에 달합

니다. IMF 직후인 1999년 3,899만 장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1인당 보유 카드가 2

장을 넘어 포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8개 전업카드사 합산 체크카드 이용 실적은 111조 

2,454억 원, 카드론 수익은 5조 9,300억 원에 이릅니다. 한국은 GDP 대비 카드 결제 비중이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글로벌 컨설팅 기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결제 인프라는 일본·미국과 

비교해도 보급 속도와 단말기 밀도 면에서 앞서 있는 시장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BC카드는 가치사슬 다층에 걸쳐 위치한 독특한 사업자입니다. 발급사·매입사·결

제망을 동시에 보유하면서도 회원사(은행) 카드의 매입을 대행하는 B2B 인프라 역할이 본업이라는 점

이 시장 구조 안에서 BC카드의 독자성을 형성합니다. 

1-2. 최근 3~5년 핵심 트렌드: 수수료 인하·간편결제·마이데이터·AI 

첫째 흐름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박입니다. 2007년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후 총 15차례 인하되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0.4~1.45% 수준으로 낮아졌습

니다. 2025년 2월에는 0.05~0.10%p 추가 인하가 시행됐으며, 영세·중소가맹점 비중은 전체 가맹점

의 95.8%(305.9만 개)에 달합니다. 카드사가 신용판매에서 거두는 매출의 대부분은 사실상 정책적 

통제 아래 놓인 셈입니다. 2024년 8개 전업카드사 합산 순이익이 2조 3,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 감소했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만 4,427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5년 1분기 가맹점 수수료 수익

은 1조 8,4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추가 감소한 흐름이 뚜렷합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업 마진이 정책 변수에 묶여 있어, 수수료 외 수익원(데이터·해외·B2B·신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

지 않고는 수익성 방어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흐름은 간편결제(빅테크) 부상입니다. 한국은행 '2024년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간

편결제 일평균 결제 규모는 9,551억 원(YoY +9.6%), 일평균 건수는 3,448만 건(+12.3%)이며, 

2024년 시장 규모는 약 35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의 시장 점유율은 51.2%

로 2022년 49.4%에서 상승한 반면, 전통 금융사 점유율은 25.6%에서 24.4%로 축소됐습니다. 오

픈서베이 2025 리포트 기준 온라인 간편결제 점유율은 네이버페이 51.5%, 카카오페이 25.1%, 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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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페이 13.2% 순입니다. 2025년 11월 네이버페이가 'N pay 커넥트' 단말기를 출시하며 오프라인 시장

에 본격 진입함으로써 삼성페이(오프라인 26.1%)와 정면 격돌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카드사는 

빅테크 간편결제 안에서 BIN 스폰서·결제 인프라 제공자 역할로 후퇴할 위험과, 동시에 빅테크와 제휴

해 결제망 수수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회가 동시에 있는 양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셋째 흐름은 마이데이터·데이터 사업 본격화입니다. 2022년 1월 금융권 시행 이후 2024~2025년 의

료·교육·에너지·공공으로 확대되었고, 정부는 2025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마이데이터 이용자는 약 3,500만 명, 사업자는 100여 곳입니다. 카드사들은 가

명정보 결합·CB·데이터 전문기관 라이선스를 무기로 데이터 상품 등록(2025년 8개사 합산 2,507개)

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매출원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넷째 흐름은 해외 결제 인프라 수출과 BIN 스폰서십입니다. EMV·토큰화 표준이 확산되고, 동남아 QR 

결제 표준(QRIS, KRW-VND-IDR Cross-border)이 연계되며, 클라우드 기반 카드 처리(Card 

Processing-as-a-Service) 모델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카드사가 일본·동남아·중앙아시아의 

결제 인프라 표준화 사업에 컨설턴트와 시스템 사업자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BC카드가 

이 흐름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업자입니다. 

다섯째 흐름은 AI·LLM의 결제 도메인 적용입니다. 카드사 콜센터 AICC, 가맹점 매출 LLM 분석, 

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개인 자산관리 AI 비서 등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며, 

2023~2025년 기간 중 신한·KB국민·삼성·BC가 자체 LLM 또는 GPT-4 기반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

했습니다. 

1-3. 시장 규모와 성장률: 신용판매·법인·체크카드·간편결제 

여신금융협회 기준 2025년 11월 누계 8개사 개인 신용판매(카드론·현금서비스 제외) 시장 합산 규모

는 약 66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율은 신한카드 134.9조(20.41%), 삼성카드 129.7조(19.63%), 

현대카드 127.2조(19.24%), KB국민 16.21%, 롯데 10.11%, 우리 7.08%, 하나 5%대 순입니다. 법인

카드 시장은 2025년 9월 누적 102조 6,470억 원(YoY +4.84%)이며, KB국민카드가 1위, 신한카드

가 7월 이후 2위로 부상한 양상입니다. 체크카드는 2024년 8개사 합산 111조 원이며, BC카드의 체

크카드 점유율은 미미한 반면 카드론 잔액은 54억 원으로 가장 작습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 같은 고

마진 영역에서 BC카드의 노출이 작다는 점은 신용 리스크 관점에서는 안정성을, 수익성 관점에서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한국 모바일 결제 시장(Mordor Intelligence)은 2025년 약 444억 달러에서 2030년 약 913억 달

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5년 CAGR(연평균 성장률) 약 15.6%가 예상됩니다. 결제 채널이 카드 단말기 

중심에서 모바일 앱·QR·NFC·생체인증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산업 자본 지출과 인력 수요의 무게

중심을 IT·데이터 영역으로 옮기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신용카드 신용판매 시장은 정체, 카드론·현금서비스는 가계부채 규제로 위축, 체크카

드는 완만한 성장, 법인카드는 한자릿수 성장, 간편결제·모바일 결제는 두자릿수 성장이라는 차별화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BC카드의 데이터 분석 자원이 어떤 시장 흐름에 우선 투입될지가 

향후 5년의 성장 경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1-4. 가치사슬: 발급사·매입사·카드망·VAN/PG·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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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신용카드 결제 가치사슬은 다섯 단계로 작동합니다. 출발점은 발급사(Issuer)로 회원 모집·여신·매출채

권 보유를 담당합니다. 다음 단계는 매입사(Acquirer)로 가맹점 모집·전표 매입을 수행합니다. 그 위

에 카드망(Network)이 존재하며 BC망·Visa·Mastercard·UnionPay 등이 결제 정보를 라우팅합니다. 

VAN 사업자가 거래 승인·전표 통신을 처리하고, PG 사업자가 온라인 결제를 대행한 뒤, 최종적으로 

가맹점에 결제 자금이 도달합니다. 

수익 분배 구조를 보면 가맹점 수수료(약 0.4~2.06%)에서 카드사 마진(이슈어/어콰이어), 카드망 수

수료(약 0.05~0.1%), VAN 수수료(건당 약 50~120원), PG 수수료(약 1~3%)가 단계별로 분배됩니

다. 영세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0.4%를 기준으로 보면 카드사 한 곳이 가져가는 마진은 0.1~0.2%대

에 불과하며, 한 건 결제로 발생하는 절대 마진은 매우 작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카드사 본업의 수익

성은 거래 건수·거래 금액의 규모, 그리고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 운용 마진에 의존하게 됩니다. 

BC카드는 국내에서 매입(어콰이어링)·프로세싱과 자체 결제망(BC망)을 함께 보유한 유일한 사업자입

니다. 가치사슬상 다층 수익을 창출하는 독특한 구조이며, 동시에 회원사(은행) 카드 발급 시 발급 마

진은 회원사가 가져가고 매입·정산만 BC가 담당하는 구조라 매출 단가 자체는 일반 카드사보다 낮은 

편입니다. 매입 거래량 규모로 수익 총량이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원사 이탈은 BC카드에게 가

장 큰 단일 리스크가 됩니다. 

1-5. 주요 플레이어와 BC카드의 차별성 

신한카드는 점유율 1위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사업자로 데이터 결합·글로벌 카자흐스탄 진출 등 데

이터·해외 측면에서도 적극적입니다. 삼성카드는 PLCC와 리스크 관리 강점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순이익 1위(2024년 6,613억 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애플페이·PLCC·디자인경영 전략

을 결합해 5년간 점유율을 +3.41%p 끌어올렸으며, 카드 디자인·브랜딩이라는 비전통적 무기로 점유

율 확대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KB국민카드는 체크카드(점유율 22%)·PLCC·B2B 영역에 

강점이 있고, 롯데카드는 사모펀드(MBK)에 의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나·우리카드는 은행 시

너지 기반의 법인·트래블 카드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위 7개 카드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 사업자입니다. 자체카드 발급보다는 회원사(은행) 카드

의 매입·프로세싱 대행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 모델 자체가 B2B-인프라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

별점입니다. KT 자회사 지위를 활용해 통신·AI·클라우드 인프라와 결제·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고, 케이

뱅크 최대주주(33.72%)로서 인터넷전문은행과 자본·사업이 연결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위치 

때문에 BC카드의 경쟁자 집합은 7개 전업카드사뿐 아니라 글로벌 카드망

(Visa·Mastercard·UnionPay), 결제 IT 인프라 사업자(FIS·Fiserv·Adyen), 그리고 동남아 결제 표준 

사업자(QRIS·DOKU·GoTo Financial)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1-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데이터 분석 직무 후보자가 카드 발급사 관점만으로 BC카드를 이해하면 사업 모델과의 부정합이 발

생할 위험이 큽니다. 결제 인프라 가치사슬 전체 위에서 BC카드의 데이터 자산 위치를 입체적으로 파

악해야 합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수익이 구조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분석 직

무가 기여할 수 있는 4대 전략 과제는 매입업무(B2B 회원사) 이탈 방어 모델, 자체카드 PLCC 타겟

팅 모델, 가맹점 빅데이터 상품화, 해외 QRIS 결제 데이터 분석으로 정리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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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의 데이터 활용 가설을 사전에 구체화해 두는 것이 BC카드라는 사업자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8개 카드사 순이익·점유율 비교 (2024~2025년) 

2024년 당기순이익은 삼성카드 6,613억 원으로 1위, 신한카드 5,622억 원, KB국민카드 4,485억 

원, 현대카드 3,087억 원, 하나카드 2,174억 원, BC카드 1,443억 원, 우리카드 1,499억 원, 롯데카

드 1,000억 원대 순입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7개사 순이익은 1조 7,977억 원으로 둔화 흐름을 보

였으며, 삼성카드는 3분기 연속 1위, 현대카드는 상위사 중 유일하게 순익 증가, BC카드는 1분기 352

억 원(YoY -29.6%)·3분기 누적 1,292억 원(YoY +85.7%, 케이뱅크 파생상품 이익 반영)으로 양면적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개인 신용판매 기준 2025년 11월 데이터로 보면 1위 신한 20.41%, 2위 삼성 

19.63%(YoY +1.03%p), 3위 현대 19.24%, 4위 KB국민 16.21%, 5위 롯데 10.11%, 6위 우리 7.08%

로 집계됩니다. BC카드는 자체카드 시장 점유율이 1% 내외에 머물러 있어 자체카드 발급사로 보면 

마이너 플레이어이지만, 매입·프로세싱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8개사 결제망의 일부를 책임지는 인프라 

사업자라는 위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점유율 지표만으로는 BC카드의 사업 본질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2-2. 사업 모델 차별점: 발급/매입/처리망 보유 패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는 발급(Issuer) 중심으로 자체 회원·자체 결제망·자체 PLCC 라

인업을 운영하는 'B2C 카드사'입니다. 자체카드 발급량 규모로 매출이 결정되며, 마케팅비 투입과 

PLCC 파트너 확보가 점유율을 좌우합니다. 반면 BC카드는 회원사(우리·iM·NH농협·SC·SH·기업·산업

·신협·BNK 등)의 카드를 매입·프로세싱 대행해주는 'B2B 인프라 카드사'로 사업 본질이 다릅니다. 

매입업무대행 수익이 2024년 영업수익 3조 8,058억 원 중 3조 334억 원(79.7%)을 차지하는 구조

이며, 2021년 88.1%에서 매년 약 2~3%p씩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2~2023년 SC제일·전

북은행, 코나아이, 그리고 2024년 우리카드(BC매입대행 수익의 약 40% 차지)의 결제망 이탈로 본

업이 위축되며 다각화 압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2025년 우리카드는 자체 결제망 구축을 마무리하면

서 BC카드와의 매입대행 계약을 종료했고, 이는 BC카드 영업수익에 단년도 기준 1조 원 안팎의 충격

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BC카드 입장에서는 회원사 의존도 감소와 사업 다각화 가속

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3. KT 그룹사 시너지: 통신·AI·클라우드·인터넷은행 결합 

BC카드는 KT 지분율 69.54%의 자회사로, KT의 ICT 인프라(KT클라우드·믿:음 LLM·AICC·AI 기가

지니)와 결제·금융 데이터를 결합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2년 BC카드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KT 클

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한 것이 대표 사례이며, 2023년 GPT-4 기반 'AI 투자비서' 출시, 2024년 'K-금

융 특화 LLM' 무상 공개 등 그룹 차원의 AI 자산을 결제 도메인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KT 그룹사 시너지의 가장 강력한 잠재력은 통신 데이터와 결제 데이터의 결합 가능성에 있습니다.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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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신사는 가입자의 위치·이동·통화·단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카드사는 결제·소비·여신 데이터를 보유

합니다. 두 데이터를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거쳐 통합 분석할 경우 상권 분석, 통신 가입자 이탈 예측

과 결제 행동 결합 모델, 위치 기반 타겟 마케팅, 신규 입국 외국인의 결제 패턴 분석 등 새로운 분석 

자산이 창출될 수 있습니다. BC카드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한 이유 중 하나는 이

러한 그룹사 데이터 결합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33.72%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2020년 KT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좌초되면서 BC카드가 대신 인수했고, 2021년 유상증자 4,250억 원 추가 투입 후 누적 출자가 

8,61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5년 11월 5일 케이뱅크가 코스피 상장에 성공하면서 9,200억 원 규

모의 잠재 우발부담이 1,100억 원 한도의 차액 보전 약정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케이뱅크의 IPO 성공

은 BC카드의 재무 안정성에 결정적 호재로 작용했으며, 보호예수 1년 종료 후 지분 일부를 활용한 자

본 정책 여지가 추가로 열렸다고 평가됩니다. 

2-4. 최근 1~6개월 주요 이슈: 마이태그·페이북·해외진출·데이터AI 

첫 번째 이슈는 마이태그(MyTAG) 서비스 확장입니다. BC카드 2,500만 고객 구매데이터를 기반으로 

청구할인·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5년 5월 세금 납부 프로모션(최대 12만 원 혜택)을 

진행했고, 가맹점 대상 타겟 마케팅(성별·연령·이용업종 조건) 솔루션으로도 발전 중입니다. 마이태그는 

BC카드가 보유한 결제 데이터를 마케팅 자산으로 전환하는 대표 사례이며, 가맹점에게는 광고 매체로, 

회원에게는 혜택 채널로 기능하는 양면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페이북(Paybooc) 슈퍼앱 전략입니다. 50여 개 금융사 카드를 통합 등록할 수 있는 

생활금융 슈퍼앱으로, 페이북머니·EMV QR·JUSTOUCH(NFC)·법인공용카드 간편결제(2025년 9월 

4,000곳 사용)를 지원합니다. 페이북은 BC카드가 빅테크 간편결제와 경쟁할 수 있는 자체 채널 자산

이며, 회원사 카드 통합이라는 BC만의 강점을 살려 차별화된 슈퍼앱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

니다. 

세 번째 이슈는 해외 결제 인프라 수출 가속화입니다. 인도네시아 자회사 'BC카드 아시아퍼시픽

'(2015년 설립), 만디리 합작사 PT Mitra Transaksi Indonesia(MTI), 2023년 ALTO 

Network·Finnet과 QRIS 글로벌 확대 단독 파트너 계약, Bank DKI와 그린카드/누산타라 신수도 프로

젝트 MOU, 향후 27개 지방정부은행 확대 계획 등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우즈베키스탄·캄

보디아에도 결제 프로세싱 진출이 진행 중이며, 동남아 인구·중산층 성장률을 고려할 때 5~10년 시계

에서 BC카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네 번째 이슈는 데이터·AI 사업 본격화입니다. 데이터 사업 핵심 인허가 5종(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2021년·마이데이터 2022년·CB 2022년·데이터 전문기관 2023년·기업정보조회업 2024년)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금융사라는 위상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질 자산입니다. 2024년 K-금융 LLM 

무상 공개, 2025년 신금융연구소(BCiF)의 AI 콘텐츠 발간 등 그룹 차원 AI 자산을 결제 도메인에 적

용하는 행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라이선스 확보가 곧 신규 매출 라인으로 전환되기까지의 

시차가 BC카드 중장기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다섯 번째 이슈는 경영진 변동입니다. 최원석 대표는 2021년 취임 이후 2024~2025년 4연임 가능

성이 거론되었으나, 2025년 말 김영우 KT 전 전무가 차기 대표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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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본사 출신 경영진의 합류는 그룹 시너지 강화 신호로 해석되며, 결제·통신·AI를 잇는 그룹 통합 전략이 

더 강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5. BC카드 포지셔닝 요약 

BC카드의 포지셔닝은 다섯 가지 정체성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첫째, 국내 유일 프로세싱 전업 카드사

로서 인프라 사업자라는 정체성. 둘째, KT 그룹의 금융 코어로서 통신-금융 결합 사업자라는 정체성. 

셋째, 케이뱅크 최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모기업이라는 정체성. 넷째, 데이터 라이선스 5종을 갖

춘 데이터 결합 허브라는 정체성. 다섯째, 인도네시아 QRIS 단독 글로벌 파트너로서 동남아 결제 인

프라 사업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다만 자체카드 점유율 1%대, 매입업무 의존도 79.7%, 회원사 이탈 누적이라는 본업 약화 위험이 동

반됩니다. 결국 BC카드의 미래는 한국형 글로벌 카드망(Visa/Mastercard 모델)으로의 인프라 사업

자 진화, KT-AI 기반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의 전환, 케이뱅크 시너지를 통한 디지털 금융그룹 형성

이라는 세 가지 방향 정합화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방향이 동시에 성공해야 매입업무 본업 위축을 

상쇄하는 신성장 영역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2-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BC카드는 카드사가 아니라 결제·데이터 인프라 컴퍼니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한·삼성카드의 마케팅 

분석 사례를 그대로 BC카드 사업 모델에 적용하면 사업 본질과의 부정합이 발생합니다. 'B2B 회원사 

분석', '가맹점 빅데이터 상품화', '인도네시아 QRIS 결제 패턴 분석', '케이뱅크-BC카드 결합 CSS 모델' 

같은 BC 고유의 분석 스코프를 사전에 구체화해야 직무 적합성과 회사 이해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일 산업 내 동일 직무라도 회사 사업 모델에 따라 분석 어젠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

진다는 점이 BC카드 데이터 분석 직무의 본질적 특수성입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사업 구조: 5대 사업 부문 

BC카드의 사업 구조는 다섯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부문은 매입업무대행(전표 매입·정산·결제)으

로, 2024년 3조 334억 원으로 영업수익의 79.7%를 차지하며 350여만 개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회원사 은행이 발급한 카드를 가맹점이 사용했을 때 BC카드가 매입·정산을 대행하고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를 매입대행 수수료로 받는 구조입니다. 

둘째 부문은 자체 카드 발급/매입(BC바로카드 등 B2C)입니다. 2021년 본격 시작되었고, 2025년 1분

기 자체카드 매입대금이 6,367억 원으로 2021년 697억 원 대비 +813.5% 성장했으며, 개인 회원 

수는 3,29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케이뱅크 SIMPLE카드, 신세계 백화점, KT슈퍼카드, 마켓컬리 

PLCC, BC바로 에어플러스(대한·아시아나) 등이 대표 라인업입니다. 자체카드는 BC카드가 발급사 마

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 수익성 측면에서 매입대행보다 매력적이지만, 마케팅·CRM 인프라가 

기존 카드사 대비 상대적으로 작아 점유율 확대 속도는 제한적입니다. 

셋째 부문은 결제 프로세싱·페이북입니다. ISP 기반 온라인결제, EMV QR, JUSTOUCH NFC, 법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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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포함됩니다. 페이북은 단독 슈퍼앱으로서 50여 개 금융사 카드를 통합 등록 가

능하다는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며, 2025년 9월 기준 4,000여 가맹점에서 법인공용카드 간편결제가 

사용 중입니다. 

넷째 부문은 데이터·신사업입니다. 마이데이터(고객자산·인텔리전트금융·소상공인 사업지원), 가명정보 

결합, 비즈크레딧(개인사업자 CB), 기업정보조회업, AI 투자비서·K-금융 LLM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사업 라이선스 5종을 갖춘 BC카드의 강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매출 비중은 5% 내

외로 추정되지만 향후 5~10년 성장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부문은 해외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결제 인프라 컨설팅·수출을 담

당하며, 인도네시아 만디리 합작사·QRIS 단독 파트너십·Bank DKI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굵직한 사업

이 진행 중입니다. 한국 카드사 중 동남아 결제 인프라 시장에 가장 선제적으로 진입한 사업자가 BC

카드입니다. 

3-2. 매출 비중과 재무 흐름 (2021~2025) 

2024년 영업수익은 3조 8,058억 원(YoY -5.5%, 우리카드 이탈 영향 반영), 매입업무 수익이 3조 

334억 원(79.7%)을 차지했습니다. 자체카드 수수료 수익은 약 320억 원(YoY +57.3%), 부가사업 

수수료 수익 약 660억 원(YoY +11.6%), 기타금융수익 265억 원(YoY +881%, 케이뱅크 파생상품 

이익 반영), 일반대출 등 금융수익 277억 원입니다. 자체카드와 부가사업이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이지

만 절대 규모가 매입업무에 비해 작아 영업수익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지는 못하는 구조입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755억 원에서 2024년 1,443억 원으로 +90% 증가했으며, 케이뱅크 파생상

품 이익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352억 원(YoY -29.6%)으로 우리카드 이탈, 

이자비용 21.2% 증가, 케이뱅크 파생이익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292억 원(YoY +85.7%)으로 케이뱅크 호조가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매입업무 비중은 2021년 88.1%에서 2024년 79.7%로 약 8.4%p 하락했고, 2025년 1분기 82.3%

로 일시 반등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압도적이라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부 시장 추정에 따르면 데이터·AI 사업 비중은 5% 내외로 추정되며 신사업의 외형 기여는 아직 제

한적입니다. BC카드의 재무는 표면적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본업 매출이 회원사 이탈로 점진 위축되고 

있다는 구조적 압박이 잠재합니다. 

3-3. 전략 방향: KT 시너지·글로벌 페이먼트·데이터 사업 

BC카드의 중장기 전략은 다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래는 KT 그룹 AI/클라우드 결합입

니다. K-금융 LLM, AICC, KT클라우드 마이데이터, 통신 데이터 결합 CSS 모델 등이 추진 중이며, 그

룹 단위 AI 자산을 결제 도메인에 적용해 비용 효율과 고객 경험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둘째 갈래는 글로벌 페이먼트 인프라 사업자 전환입니다. 인도네시아 QRIS 단독 파트너십, 만디리

·Bank DKI·ALTO·Finnet 협업, 베트남·우즈베키스탄 진출이 핵심입니다. 한국 결제 인프라 표준을 동

남아·중앙아시아에 이식하는 전략이며, 국가별 결제 표준화 사업의 컨설턴트·시스템 사업자·운영 파트

너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BC카드입니다. 

셋째 갈래는 데이터 사업 강화입니다. 라이선스 5종 활용 데이터 결합 허브, 비즈크레딧, 가맹점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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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데이터 상품 477개 등이 핵심 자산이며, 데이터 거래소 등록 상품을 늘려 외부 매출을 창출하는 모델

입니다. 카드 결제 데이터는 소비 트렌드의 가장 빠른 선행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컨

설팅 펌·금융사·소비재 기업에게 가치를 가지는 매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갈래는 자체카드·페이북 B2C 확장입니다. PLCC 라인업 강화, 마이태그 가맹점 마케팅 솔루션, 

페이북머니·법인공용 간편결제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체카드 매출 비중이 한자릿수에 머물러 있

지만 성장률은 가장 높은 영역입니다. 

다섯째 갈래는 케이뱅크 시너지입니다.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PLCC,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협

업 등이 잠재 영역이며, 케이뱅크 IPO 성공으로 자본 여력이 확보된 만큼 양사 간 사업 결합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3-4. 차별화: 국내 유일 프로세싱 전업 + KT + 케이뱅크 + 데이터 라이선스 

BC카드의 차별화 요소는 네 가지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첫째, 국내 유일 프로세싱 전업 카드사로서 

350만 가맹점·BC망(국내) 인프라와 Discover·JCB·Diners·UnionPay 제휴(해외 168개국) 인프라를 

보유합니다. 둘째, KT 그룹사로서 통신·AI·클라우드 시너지가 가능합니다. 셋째, 케이뱅크 최대주주

(33.72%)로서 인터넷은행과 자본·사업이 연결된 구조를 형성합니다. 넷째, 데이터 사업 핵심 인허가 

5종을 모두 가진 유일 금융사라는 데이터 자산 우위를 가집니다. 2025년 11월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성공으로 1년간 보호예수 후 지분 일부 활용 가능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는 단일 카드사가 갖기 어려운 비대칭적 자산입니다. KT라는 통신사 모기업, 케이

뱅크라는 인터넷전문은행 자회사, 데이터 라이선스 5종, 동남아 결제 인프라 파트너십이 한 회사 안에 

동시에 결합된 사례는 한국에 BC카드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5. 리스크 요인: 회원사 의존도·수수료 규제·간편결제·해외사업 

리스크는 여섯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영역은 회원사 의존도 리스크입니다. 우리카드(매입대행 수

익 40%)·SC제일·전북·코나아이 이탈로 매입업무 수익이 2023년 3조 2,361억 원에서 2024년 3조 

334억 원으로 6.3% 감소했습니다. BC카드 본업의 단일 최대 위험 요인이며, 매입대행 수수료 인하 

압박 시 영업수익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영역은 가맹점 수수료 규제 리스크입니다. 2025년 2월 우대수수료율 추가 인하가 시행되었고, 

2024년 카드사 합산 순이익이 -8.9%였습니다. 적격비용 제도가 유지되는 한 카드사 본업 마진은 정

책 변수에 묶여 있으며, 3년 단위 재산정에서 인하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영역은 간편결제 위협입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 등 빅테크가 결제 시장 51%대를 

장악한 상태이며, 카드사가 핀테크의 BIN 스폰서 역할로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빅테크 결제는 카드 

결제망을 사용하지만 가시성과 데이터는 빅테크가 가져가는 구조라, 카드사가 데이터·고객 경험 측면

에서 종속화될 우려가 잠재합니다. 

넷째 영역은 해외사업 리스크입니다. 인도네시아·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진출 국가의 초기 투자 부담, 

회수 기간 장기화, 현지 규제 불확실성, 환율 리스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동남아 시장은 성장

률은 높지만 수익성 가시화 시점이 늦은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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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다섯째 영역은 케이뱅크 우발부채 리스크입니다. 9,200억 원 잠재 부담은 IPO로 해소되었으나 1,100

억 원 차액 보전 가능성이 잔존합니다. 케이뱅크 주가 흐름에 따라 BC카드 재무 변동성이 영향을 받

는 구조도 단기적으로 유지됩니다. 

여섯째 영역은 자기자본·유동성 리스크입니다. 2023년 3분기 원화 유동성 비율이 116%로 업계 최하

위 수준이었습니다. 매입업무 특성상 자금 회전 속도가 빠르고 단기차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라 금리 

변동기에 이자비용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사업 특성을 가집니다. 

3-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BC카드의 본업 축소와 신사업 가속이라는 이중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분

석 직무가 기여 가능한 분석 어젠다는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매입 회원사 이탈 예측·방어 모

델. 둘째, 자체카드 LTV·이탈 방지 모델. 셋째, 가맹점 매출데이터 기반 비즈크레딧 고도화. 넷째, 페

이북 MAU·전환율 분석. 다섯째, 인도네시아 QRIS 결제 데이터 모니터링. 이 다섯 어젠다는 BC카드

의 5대 전략 방향과 1:1 대응되는 데이터 과제이며, 지원자가 회사의 사업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BC카드 공식 인재상과 비전 

BC카드는 'High Credit Society(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기업이념으로 표방하며, 경영이념은 '신뢰와 

만족 / 희망과 보람 / 자율과 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C카드 채용 페이지의 인재상은 

"Imagine with BC"라는 슬로건 아래 네 가지 키워드로 구성됩니다. 도전(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

운 가치 창출), 전문성(분야별 최고 전문가 지향), 협력(고객·동료·파트너와의 시너지), 혁신(디지털·데

이터·AI 기반 금융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최원석 대표 취임사 "마이데이터 시대에 BC카드의 결제·커머스·금융 인프라와 KT그룹의 AI·빅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차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발언은 BC카드가 선호하는 'Domain × Tech 결합형 

인재상'을 함축합니다. 카드 도메인 지식만 가진 인재나 기술만 가진 인재보다, 두 영역을 모두 갖추고 

결합 프로젝트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재가 우선순위에 놓이는 구조입니다. 

또한 BC카드는 KT 그룹사라는 정체성과 1983년 설립된 전통 카드사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집니다. 

안정성과 변화 속도라는 상반된 가치를 모두 요구받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면서도 신사업 실

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갖춘 인재가 회사 내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강합

니다. 

4-2. KT 그룹 인재상과의 연계 

KT 그룹은 'AICT 컴퍼니' 비전 아래 네 가지 인재상을 표방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재

(Challenge), 벽을 넘는 인재(Collaboration),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인재(Integrity), 고객을 위하는 

인재(Customer)입니다. BC카드는 KT 자회사로서 그룹 인사·교육 체계와 연계되어 있어, KT의 

AICT(AI+CT) 전략에 부합하는 데이터·AI 역량 보유자, 통신-금융 데이터 결합 가능자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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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특히 BC카드 데이터 분석 직무는 KT 그룹 차원의 '데이터 결합 허브' 미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KT클

라우드, KT DS, KT넥스알 등 그룹 IT 자회사와의 협업 경험·이해도가 가산점이 됩니다. KT 본사의 통

신 데이터 분석가, KT클라우드의 인프라 엔지니어, KT넥스알의 빅데이터 분석가와 BC카드 데이터 분

석가가 협업해 통신-금융 결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그룹사 협업 마인드가 점

점 더 중요해지는 흐름입니다. 

KT 그룹 인재상 4대 키워드와 BC카드 인재상 4대 키워드를 비교하면 도전·협력·전문성/원칙·고객/혁

신이라는 4개 차원이 거의 1:1로 대응됩니다. BC카드 채용 평가 내부 기준이 KT 그룹 평가 기준과 

정합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4-3. 카드사·금융권 데이터 분석 도메인 선호 인재 특성 

카드사 데이터 분석 도메인이 공통으로 선호하는 인재 특성은 다섯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째 갈래는 비즈니스 이해도입니다. 모델링 정확도보다 카드 매입·할부·리볼빙·연체율

·LTV·CAC·ROAS 같은 사업 KPI를 이해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 임팩트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

합니다. 마케팅·MD·리스크 부서가 자금을 집행하는 부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ROI 관점에서 분석을 설

계하는 사고가 요구됩니다. 모델 정확도가 높아도 사업 의사결정에 활용되지 않으면 가치가 작다는 사

실을 이해하는 분석가가 카드사 내부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둘째 갈래는 통계·SQL·Python 기본기입니다. 회귀·로지스틱·생존분석·클러스터링·A/B Test·인과추론

(DiD·PSM·Uplift) 기본기, SQL 윈도우 함수·CTE·옵티마이저 이해, Python의 pandas·scikit-

learn·statsmodels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이 표준 요구사항입니다. 카드 결제 데이터는 일평균 수천만

~수억 건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에 단일 머신 분석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Spark·Hive·BigQuery 같은 분산 처리 환경에 대한 이해도 점차 표준화되는 추세입니다. 

셋째 갈래는 도메인 지식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데이터 3법), 적격비용 

제도, 가맹점 수수료 구조, 매입/이슈잉/네트워크 분리, EMV/PCI-DSS 표준에 대한 이해가 핵심입니

다. 카드사 데이터는 단순 거래 로그가 아니라 법적·규제적 의미를 가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도메인 무

지 상태에서 분석하면 컴플라이언스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갈래는 컴플라이언스 마인드입니다. 가명정보 결합 안심제공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PIA), 

FDS(Fraud Detection System) 운영, 차등 프라이버시·동형암호 기초 지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

니다. 데이터 결합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익명화·가명화 기법에 대한 이해가 데이터 분석가의 필수 역

량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갈래는 협업 능력입니다. 마케팅·상품·리스크·디지털·신사업·IT·외부 가맹점/제휴사 등 다층 이해

관계자와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됩니다. 분석 결과를 비전공자에게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끌어내는 능력이 분석 자체보다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4-4. BC카드 특화 선호 역량: 결합 데이터·해외·B2B 

BC카드는 일반 카드사와 다른 차원의 역량을 추가로 선호합니다. 첫째는 이종 데이터 결합 경험입니

다. 통신×금융, 가맹점×고객, 공공×민간 데이터를 결합한 분석 경험이 있는 인재는 가명정보 결합전

문기관 라이선스를 활용하는 BC의 사업 본질에 부합합니다. KT 통신 데이터와 BC 결제 데이터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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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합, 공공 상권 데이터와 가맹점 매출 데이터의 결합 같은 프로젝트가 BC카드 내부에서 빠르게 늘어나

는 추세입니다. 

둘째는 B2B 회원사·가맹점 분석 경험입니다. 350만 가맹점 매출 데이터 기반 비즈크레딧·상권분석·휴

폐업 예측 모델링 경험이 있는 인재가 BC의 B2B 데이터 사업 모델에 적합합니다. 일반 카드사의 

B2C 회원 분석 경험만 있는 인재와는 분석 스코프가 다릅니다. 

셋째는 글로벌·다국어 데이터 분석 경험입니다. 인도네시아 QRIS, 만디리 합작사 데이터, 베트남·우즈

베키스탄 결제 데이터 등을 다룰 수 있는 인재가 BC의 해외사업 본부에서 가치를 창출합니다. 다국어 

능력 자체보다 다국적 데이터의 인코딩·시간대·통화 단위 차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는 AI/LLM 활용 경험입니다. K-금융 LLM, GPT-4 기반 AI 투자비서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분석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인재가 BC의 KT 그룹 AI 자산 활용 전략에 부합합니다. 분석 자동화, 자연어 

보고서 생성, 고객 응대 챗봇 결합 등 LLM 응용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1~3년간 가

장 빠르게 가치가 상승할 역량 중 하나입니다. 

4-5. 조직 문화: 안정성과 디지털 전환의 동시 추구 

BC카드의 조직 문화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 얼굴은 KT 그룹·금융 라이선스 보유의 안정성, 컴플

라이언스·리스크 관리 문화, 1983년 설립의 전통 카드사 특유의 위계와 절차 중심성입니다. 다른 한쪽 

얼굴은 2021년 최원석 대표 취임 이후 데이터 사업·해외사업·자체카드 등 신사업 부서가 빠르게 신설

되며 형성된 핀테크-스타트업적 속도감입니다. 

데이터 분석 직무는 신금융연구소(BCiF), 데이터사업본부, 마이데이터사업본부, AI/디지털 본부 등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고체계상 신뢰성·안정성과 실험·속도의 균형 감각이 중요하며, 분석 결과

의 정합성을 확보하면서도 분석 사이클을 빠르게 돌리는 능력이 평가 포인트가 됩니다. 신사업 본부일

수록 속도와 실험성이, 매입업무·리스크 관리 본부일수록 정합성과 컴플라이언스가 더 강조되는 차이

가 있습니다. 

조직 내 협업 빈도가 높은 영역은 IT/데이터 거버넌스, 마케팅, 상품, 디지털 본부이며, 외부 협업 빈

도가 높은 영역은 회원사 카드사, 가맹점, 제휴 핀테크, KT 그룹사입니다. 한 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일

주일 안에 5~10개 부서·외부 파트너와 데이터·결과를 주고받는 일이 흔하기 때문에, 협업 강도가 일

반 사무직보다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BC카드 인재상 4대 키워드(도전·전문성·협력·혁신), KT 그룹 AICT 인재상

(Challenge·Collaboration·Integrity·Customer), 카드사 데이터 분석가 5대 역량(비즈니스·통계/코

딩·도메인·컴플라이언스·협업)이라는 세 매트릭스에서 자신의 역량을 매핑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추

가로 BC카드 특화 선호 역량 4가지(이종 데이터 결합·B2B/가맹점 분석·글로벌 데이터·AI/LLM 활용)

와의 정합성도 함께 점검해야 BC카드라는 회사의 차별적 인재 요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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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5장: 직무 분석 

5-1. 카드사 데이터 분석 직무의 4대 핵심 역할 

카드사 Biz 데이터 분석 직무는 일반적으로 네 영역을 다룹니다. 첫째 영역은 마케팅 분석으로 타겟팅

·세분화·캠페인 효과·LTV·이탈·STP 전략, K-means/RFM/Uplift Modeling, ROAS·CAC 산출이 핵심 

업무입니다. 둘째 영역은 리스크 분석으로 승인 FDS·신용평가 모델·연체율 예측·CB 모형·대안신용평

가, 로지스틱·XGBoost·생존분석이 활용됩니다. 셋째 영역은 가맹점 분석으로 가맹점 매출·상권 분석·

휴폐업 예측·비즈크레딧, 개인사업자 CB가 포함됩니다. 넷째 영역은 신사업·데이터 상품화로 데이터 

결합 상품, 데이터 거래소 등록,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해외 결제 데이터 분석이 핵심입니다. 

BC카드의 'Biz(일반)-데이터 분석'은 이 네 영역을 두루 다루는 종합 분석가로 정의됩니다. 특히 매입

업무 회원사 분석, 가맹점 빅데이터 상품, 페이북 사용자 분석, 마이태그 효과 분석에 강점이 있는 자

리입니다. 일반 카드사의 데이터 분석가가 자체카드 회원·자체 PLCC 효과 분석에 집중하는 반면, BC

카드 분석가는 회원사·가맹점·페이북·해외사업이라는 더 넓은 분석 스코프를 가진다는 점이 BC카드 직

무의 특수성입니다. 

또한 'Biz(일반)' 카테고리는 단일 본부에 한정된 분석가가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사 분석을 지원하는 

자리로 해석됩니다. 마케팅·리스크·가맹점·신사업·해외사업 본부의 분석 요청을 받아 자료를 산출하고, 

사업계획·예산 수립·IR 자료 검증에도 참여하는 광폭 역할이 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5-2. 일/월/연 단위 업무 사이클 

일 단위 업무는 결제 승인 모니터링 대시보드 점검, FDS 알람 검토, 페이북 DAU·결제 건수·전환율 모

니터링, 캠페인 일별 KPI 보고, 가맹점 매출 이상치 탐지 등으로 구성됩니다. 결제 인프라 사업자 특

성상 결제망 장애·이상거래 알람이 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분석가가 모니터링 대시보드의 1차 검

토자로서 사업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습니다. 

주 단위 업무는 마이태그 캠페인 주간 성과 분석, 자체카드 신규 발급·이탈 트래킹, A/B 테스트 분석, 

회원사별 매입 거래량 변동 보고로 구성됩니다. 회원사별 매입 거래량 변동은 BC카드 본업 모니터링

의 핵심 지표로, 거래량 급감이 회원사 이탈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조기 경보 역할을 합니다. 

월 단위 업무는 신용판매 실적·점유율 보고서, 마케팅 ROI/ROAS 분석, 부서별 KPI 리뷰, 리스크 모

델 모니터링(PSI·CSI), 데이터 거래소 신규 상품 등록으로 구성됩니다. 월 단위 보고서는 경영진과 외

부 IR을 위한 자료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정합성과 시각화 품질이 모두 중요합니다. 

분기/연 단위 업무는 적격비용 시뮬레이션, 사업계획·예산 수립 데이터 지원, IR 자료 데이터 검증, 데

이터 사업 신상품 기획, 모델 재학습 및 거버넌스 검토, 마이데이터·CB 라이선스 관련 규제 대응으로 

구성됩니다. 적격비용 시뮬레이션은 카드사 본업 수익성을 좌우하는 정책 변수에 대한 대응 자료로, 3

년 단위 재산정 주기에 맞춰 분석가의 업무 강도가 가장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업무 사이클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사이클 간 연결성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일 단위 모니터링에서 발견

된 이상치가 주 단위 캠페인 분석으로, 월 단위 KPI 리뷰로, 분기 단위 사업계획 데이터로 연쇄적으로 

흘러갑니다. 따라서 데이터 분석가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사이클 간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

하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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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5-3. 이해관계자 매트릭스 

내부 이해관계자는 여섯 그룹으로 정리됩니다. 마케팅/CRM 본부는 타겟팅·캠페인 분석을 요청하고, 

상품 본부는 자체카드·PLCC 상품 효과 검증을 의뢰합니다. 리스크 관리 본부는 연체·CSS·FDS 모델 

협업을 요청하고, 디지털·페이북 본부는 앱 행동 로그·전환율 분석을 의뢰합니다. 신사업·해외사업 본부

는 QRIS·인도네시아·베트남 진출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고, IT/데이터 거버넌스 본부는 파이프라인·DW·

보안 측면에서 협업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네 그룹으로 정리됩니다. 회원사 카드사·은행은 매입 데이터 공유·정산 협의의 상대

이며, 350만 가맹점·제휴사는 매출·정산 데이터의 원천입니다. KT 그룹사(KT클라우드·KT DS·KT넥스

알·케이뱅크)는 그룹 시너지 사업 협업의 상대이며, 규제기관(금융위·금감원·신용정보원·과기정통부)은 

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 측면의 보고 대상입니다. 

이해관계자 매트릭스의 폭이 일반 카드사보다 넓다는 점이 BC카드 데이터 분석가의 특수성입니다. 

B2C 회원만 다루는 일반 카드사 분석가와 달리 B2B 회원사, 350만 가맹점, KT 그룹사, 해외 파트너

까지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협업 강도와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일반 카드사보다 높지만, 그만

큼 분석가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사업 영역도 넓어집니다. 

5-4. 필요 역량: 기술 스택·도메인·컴플라이언스·소프트스킬 

기술 스택 측면에서는 SQL이 가장 기본입니다. 윈도우 함수, CTE, 파티셔닝, Hive/Spark SQL 경험

이 가산점이 됩니다. Python은 pandas, NumPy, scikit-learn, statsmodels, XGBoost/LightGBM 

라이브러리가 표준이며 LLM 활용 시 PyTorch도 포함됩니다. R은 통계 모형·시계열 분석에서 활용되

고, BI 툴은 Tableau가 국내에서 가장 우세하며 Power BI, Looker도 활용됩니다. 

통계/머신러닝 측면에서는 회귀·로지스틱·생존분석, 클러스터링(K-means, GMM), 인과추론

(DiD·PSM·Uplift), 시계열(ARIMA·Prophet), 딥러닝/LLM 응용 능력이 요구됩니다. 카드사 분석에서 

인과추론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마케팅 캠페인 효과를 단순 전후 비교가 아닌 인과효과로 

추정해야 ROI가 정확하게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빅데이터 측면에서는 KT클라우드, AWS, Hadoop/Spark 경험이 가산점이 됩니다. BC카드 

마이데이터 시스템이 KT클라우드 기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향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카드업 도메인 지식 측면에서는 매입/이슈잉,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EMV·PCI-DSS, FDS, CB에 대

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 가명정보 결합, 마이데이

터 안심제공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프트스킬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문제 정의, 가설-검증, 임팩트 커뮤니케이션(80/20 파레토 적용), 비

전공자 대상 설명력이 핵심입니다. 분석 결과를 한 장의 슬라이드와 한 개의 핵심 메시지로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분석 자체의 품질만큼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5-5. KPI와 대표 워크플로우 예시 

KPI는 여섯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분석 정확도(모델 AUC·KS·MAPE), 사업 기여도(분석으로 인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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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술 출/이익 증가 추정, 마케팅 ROI 개선), 캠페인 효과(전환율·매출 리프트·CAC 개선), 모델 성능

(PSI·CSI 안정성·운영 가용성), 데이터 자산화(데이터 상품 등록 건수·외부 매출), 의사결정 속도(분석 

리드타임 단축)입니다. 마지막 두 KPI는 BC카드의 데이터 사업·플랫폼 전환 전략과 연계된 신규 KPI

로, 일반 카드사보다 BC카드에서 더 강하게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대표 워크플로우 예시로 마이태그 청구할인 캠페인 효과 분석을 들 수 있습니다. 시작 단계는 문제 정

의입니다. 가령 상권 X에서 30대 여성 객단가 5만 원 이상 고객의 재방문율을 제고하겠다는 사업 가

설을 세웁니다. 다음 단계는 데이터 추출로, SQL을 활용해 결제 트랜잭션, 가맹점 마스터, 회원 인구

통계 테이블을 JOIN합니다. 이어서 세그먼트를 정의하는데 RFM과 업종 친화도 클러스터링을 결합해 

타겟 세그먼트를 식별합니다. 

다음 단계는 가설 수립과 A/B 설계입니다. Treatment 그룹에는 청구할인 5%를 적용하고, Control 

그룹에는 처치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을 설계합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Uplift Tree 등으로 

처치 반응을 예측하고, 처치 효과가 가장 큰 세그먼트를 식별합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페이북 푸시와 

마이태그 응모 채널을 활용해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사후 분석 단계에서는 DiD(Difference-in-Differences) 방법으로 인과효과를 추정하고 매출 리프트

와 ROAS를 산출합니다. 사업 적용 단계에서는 효과가 검증된 세그먼트를 다른 상권으로 확장하고, 

가맹점 대상 데이터 상품으로 패키징해 데이터 거래소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

에서는 PSI, 이탈률, 재방문률 등 핵심 지표를 추적해 캠페인의 장기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 워크플로우의 핵심은 첫 단계의 문제 정의가 사업 가설과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

막 모니터링 단계가 다음 캠페인의 문제 정의로 연결되는 순환 구조라는 점입니다. 분석가가 단편적 

자료 산출자가 아니라 사업 의사결정의 사이클 운영자라는 정체성을 가질 때 BC카드 안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5-6.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BC카드 'Biz(일반)-데이터 분석' 직무 후보자는 기술(SQL/Python/통계), 도메인(카드/결제/CB), 컴플

라이언스(데이터 3법),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네 가지 균형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추가로 BC카

드라면 어떤 분석 어젠다를 1순위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 답변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사 이탈 방어, 자체카드 LTV, 가맹점 비즈크레딧, 페이북 마이태그 효과, 인도네시아 QRIS 분석

이라는 다섯 후보 중 어느 어젠다가 BC카드의 현재 전략 변곡점에서 가장 큰 임팩트를 가질지를 판

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결합 데이터로 어떤 새 상품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는 것도 BC카드의 사업 본

질을 이해하는 좋은 훈련입니다. KT 통신 데이터, BC 결제 데이터, 케이뱅크 여수신 데이터 결합 시나

리오를 떠올려보면 가명정보 결합 라이선스를 활용한 BC만의 데이터 상품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Tableau 대시보드 포트폴리오, SQL 데이터 추출 자동화, Causal Inference 활용 캠

페인 분석 사례를 정량 임팩트 수치(예: ROAS +30%, 이탈률 -15%)와 함께 정리해 두는 작업도 분

석가로서의 사고 방식을 가다듬는 좋은 훈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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